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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문 분석▣

문 열자 선뜻! 봄눈을 보는 놀라움 화자의 느낌 영탄법 봄에 대한 놀라움( . , )

먼 산이 이마에 차라< >. 공감각적 표현 시각의 촉각화가 쓰임 눈이 덮인 산 시각 의 차가움이 이( - . ( )①

마에 닿는 촉각 것처럼 생생하게 표현함 감탄형 서술어( ) . / <> : )

연 문 열자 보이는 먼 산1 :▶

우수절 들어( ) *雨水節

바로 초하루 아침, 시간적 배경( )

연 우수절 초하루 아침2 :▶

새삼스레 눈이 덮인 멧부리와

서늘옵고 빛난 이마받이하다. 공감각적 표현 시각의 촉각화가 쓰임 눈이 덮여 빛을 받아 반짝이는( - .②

산봉우리 시각 의 기운이 이마에 닿는 것 촉각 처럼 서늘하게 느껴짐( ) ( ) )

연 가깝게 느껴지는 눈 덮인 산의 모습3 :▶

얼음 금 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 봄이 오는 것을 감각적으로 표현함( )

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< .> 공감각적 표현 시각의 후각화가 쓰임 흰 옷고름 시각 을 향기롭다( - . ( )③

후각 으로 표현하여 봄을 맞이한 화자의 느낌을 나타냄( ) )

연 봄이 오는 자연의 모습4 :▶

옹송그리고 살아난 양이* 겨우내 움츠려 작게 있던 것들이 봄을 맞이해 새로 돋아남( )

아아 꿈같기에 설어라. 영탄적 표현 화자의 감정 가장 직접적 표출된 부분( . )

연 봄을 맞이하는 화자의 기쁨5 :▶

미나리 파릇한 새순 돋고 봄의 생명력( )

옴짓 아니 기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* , 봄의 생동감 있는 모습( )

연 생동감 있는 봄날의 자연6 :▶

꽃 피기 전 철 아닌 눈에 봄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눈 작품 제목 춘설 을 의미함( . )「 」

핫옷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* < .> 겨울옷을 벗고 봄을 느끼고 싶은 심정 겨울이 가는 것에 대한( .① ②

아쉬운 심정)

연 차가운 눈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봄을 느끼고 싶음7 :▶

- 정지용 춘설, ( )春雪「 」

우수절 입춘과 경칩 사이의 절기인 우수로 봄비로 물기운이 가득한 때라는 뜻임 양력 월 일경* : , ‘ ’ . 2 18 .

옹송그리고 춥거나 두려워 몸을 궁상맞게 몹시 움츠려 작게 하고* :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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옴짓 아니 기던 움직이지 않던* : .

핫옷 안에 솜을 두어 지은 겨울옷* : .

핵심 정리▣

갈래 자유시 서정시: ,■

구성■

연의 핵심 내용 봄이 되기 전의 서늘한 날씨* 1~3 :

연의 핵심 내용 자연 속에서 느껴지는 계절의 변화* 4~5 :

연의 핵심 내용 봄의 생동감* 6 :

연의 핵심 내용 봄을 기다리는 마음* 7 :

주제 춘설이 내린 자연에서 느끼는 봄의 생동감:■

이해와 감상▣

봄추위를 한자말로는 춘한 이라 하고 순수한 우리 토박이말로는 꽃샘이라고 한다 손이 안으로 굽( ) .春寒

어서가 아니다 시적인 감각으로 볼 때 춘한과 꽃샘은 분명 한 자리에 놓일 수 없는 차이가 있다 꽃샘. . '

은 어감도 예쁘지만 꽃피는 봄을 샘내는 겨울의 표정까지 읽을 수가 있어 미소를 자아내게 한다 계절' .

까지도 이웃 친구처럼 의인화하며 살아왔던 한국인의 유별난 자연감각이 이 한 마디 말 속에 축약되어

있는 것이다 그러한 꽃샘추위의 한국적 정서를 보다 시적인 세계로 끌어올린 것이 정지용의 춘설 이. < >

다 그리고 지용은 그 시에서 문열자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라라는 불후의 명구를 남겼다 시는 놀. ' ! ' . '

라움이다 라는 고전적인 그 정의가 이처럼 잘 들어맞는 시구도 드물 것이다 우리는 반복되는 시간과 공' .

간의 관습 속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굳은살이 박힌 일상적 삶의 벽이 무너질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.

그 놀라움 이며 시 이다' ' ' ' .

춘설 의 경우에는 그것이 아침에 문을 여는 순간 속에서 출현된다 밤사이에 생각지도 않은 봄눈이 내< > .

린 것이다 겨울에는 눈 봄에는 꽃이라는 정해진 틀을 깨뜨리고 봄속으로 겨울이 역류 하는 그 놀. , ( )逆流

라움이 춘설 의 시적 출발점이다 그것이 만약 겨울에 내린 눈이었다면 선뜻이라는 말에 느낌표가< > . ' '

붙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그냥 차가움이 아니다 당연히 아지랑이나 꽃이 피어날 줄 알았던 그런 철. .

시간 그런 자리 공간 에 내린 눈이었기 때문에 그 선뜻 이란 감각어에는 놀라움의 부호가 요구된다( ), ( ) ' ' ' ' .

그리고 그러한 놀라움 은 손발의 시러움같은 일상의 추위와는 전혀 다른 이마위의 차가움이 된다 철' ' ' ' . '

아닌 눈 에 덮인 그 산은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산이 아니라 이마에 와 닿는 촉각적인 산이며 이미' ,

멀리 떨어져 있는 산이 아니라 이마받이 를 하는 서늘옵고 빛난 거리가 소멸된 산이다 그렇게 해서' ' ' ' . '

먼 산이 이마에 차라 의 그 절묘한 시구가 태어나게 된다' .

이마의 추위 는 단순한 눈 내린 산정의 감각적 묘사에서 그치지 않고 춘설 과 꽃샘추위 에 새로운 시' ' ' ' ' '

적 부가가치를 부여한다 춘설이 분분하니 필동말동하여라 의 옛시조나 춘래불사춘 같은. ' ' ' ( )'春來不似春

한시의 상투어들은 봄눈이나 꽃샘추위를 한결같이 봄의 방해자로서만 그려낸다 그러한 외적인 손발의. '

추위 를 내면적인 이마의추위로 만들어 낸 이가 시인 지용인 것이다' ' '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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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에게 있어서 꽃 피기전 철도 아닌 눈은 어느 꽃보다도 더욱 봄을 봄답게 하고 그 감각과 의미를 새' '

롭게 그리고 진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봄눈이 내린 산과 이마받이 를 한 지용은 흰 옷고름 절, . ' ' '

로 향긔롭어라 라고 노래한다' .

꽃에서 봄향기를 맡는 사람은 시인이 아니다 일상적 관습 속에서 기계적으로 봄을 맞이하는 사람들에.

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지용과 같은 은 오히려 봄눈과 같은 겨울의 흔적을 통해 겨울옷의 옷고름에. 詩人

서 봄향기를 감지한다 새삼스레 라는 말에 잘 나타나 있듯이 지용에게는 시간을 되감아 그것을 새. ' '……

롭게 할 줄 아는 상상력이 있기 때문이다 얼음이 금가고 파릇한 미나리의 새순이 돋고 물밑에서 꼼짝.

도 않던 고기입이 오물거리는 그 섬세한 봄의 생동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리고 겨울과 봄의 그 미세,

한 차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마의 추위 꽃샘추위 가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활짝 열린 봄의 생명' '( ) .

감은 웅숭거리고 살아온 겨울의 서러운 삶 을 통해서만 서로 감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봄눈' ' .

이야말로 겨울과 봄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하고 끝내는 새로운 시간과 공간, ,

의 그 차이화를 보여주는 놀라움 이 되는 것이다 봄의 시는 꽃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지용의 상상력' ' . .

에 의하면 그것은 봄눈에 덮인 서늘한 뫼뿌리에 혹은 얼음이 녹아 금이 간 그 좁은 틈사이에 있다 그.

래서 지용의 시 춘설 은 핫옷 벗고 도로 칩고 싶어라로 끝나 있다 달리는 자동차 속에 있을 때에는< > ' ' .

우리가 달리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우리의 몸은 앞으로 쏠리게 되고 그.

충격을 통해 비로소 달리는 속도를 느낀다 봄눈이 바로 봄의 브레이크와도 같은 작용을 하는 것이다. .

그러나 봄눈은 밤낮 내리는 것이 아니잖는가 그러므로 꽃샘이나 붐눈을 통하지 않고서도 스스로 겨울.

의 흔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꺼운 솜옷을 벗고 도로 추위를 불러들여야 한다 새삼스레 철아닌 도로. , ,

와 같은 일련의 시어들이 환기시켜주는 것은 시간의 되감기이다 그래서 핫옷 벗고 다시 칩고 싶다라. ' '

고 말하는 지용의 역설 속에서 우리는 스위스의 산 골짜구니 깊숙이 묻혀살던 드퀸시 의 오두막집을 상' '

상하면서 쓴 보들레르의 글 한 줄을 생각하게 한다' ' .

시인의 방과 그 나날들을 생각하게 된다 그것은 문열기 이전의 닫혀져 있던 방 핫옷을 입고 있는 좁. ' ' ,

은 공간이다 그리고 그 시간은 우수절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이전 지용 자신의 표현대로 하면 웅숭. ' ' , '

거리며 사는 겨울 시간이다 바깥이 추울수록 그 내부의 공간은 한층더 아늑하고 따뜻하며 눈보라가 치' .

는 긴 밤일수록 그 시간은 더욱 고요하고 천천히 흐른다.

이렇게 외부와 단절된 닫쳐진 공간과 그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만이 문을 열고 바깥 세상과 이마'

받이 를 하는 행복한 충격을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핫옷 벗고 도로 칩고 싶다 는 지금껏 어느 누구' . 「 」

도 느끼지도 말하지도 못하던 소원을 품게 된다 그러한 소망의 원형이 바로 봄눈 이며 꽃샘추위라는. ' ' ' '

것은 두 말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지용에 의해서 한국 시의 역사상 처음으로 봄의 훼방꾼이었던 봄눈. '

과 꽃샘 이 봄을 발견하고 창조하는 시학의 주인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어령 교수' ' ' . - < >


